
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추천 관련

 성 명 서

 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 처장·단장은 중도 사퇴한 전 총장의 참모로서, 대학에 
대한 감사를 초래한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사람들로 현재의 
비상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.

 일괄 사퇴하여 현 직무대리체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정과 
상식임에도 불구하고, 중도 사퇴한 총장의 참모였던 처·단장들은 관례를 주장
하며 교수대표 4명 중 처·단장을 2명 추천하여 차기 총장 추대에 깊이 관여하
려고 한다. (정석학원 산하 한국항공대학, 인하대학교의 교수대표 추천 사례와 
비교할 때 이러한 추천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없음.) 
   
 교수대표는 전체 교수의 의견을 모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나, 직대를 포함한 
처·단장은 교수대표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수협의회 및 구성원과 소통이 
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무시하고, 자천으로 교수대표를 
추천하고 있다. 이에 우리는 처·단장이 중도 사퇴한 총장의 참모로 책임 의식 
부재와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 -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추천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, 처·
단장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.

 - 현재 교수대표의 선임 절차는 무효로 하고, 총장후보추천위원회
의 교수대표를 다시 추천하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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